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제8기 전자파 시민참여단 공개 모집”

- 기지국 및 전기·전력 설비 전자파 분야 안전 진단 추진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기지국, 데이터센터, 송전선 등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지국 및 전력 설비 전자파 측정 업무에 대한 국민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8기 전자파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 시민참여단은 일반 시민, 전문가, 관련 기관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기지국 전자파 분야와 전력 설비 전자파 

분야로 나누어 각 4명씩 총 8명의 시민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며,

12월 31일까지 시민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시민참여단 시민위원은 만 18세 이상 전자파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전자파 안전 정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시민위원은 전자파 시민참여단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에

기재한 관심 분야(기지국 및 전력 설비) 및 참여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3월 27일(예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및 전자파 안전 정보 누리집에 게재하고,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전파 초융합을 실현하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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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위촉되는 시민위원은 기지국 및 전력 설비 

분야 전자파 측정과 이해·소통 사업 관련 모니터링, 개선 사항 발굴,

측정 현장 참여, 시민위원별 사업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시민위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 참여자

에게는 별도 포상이 주어진다.

□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은 “국민이 전자파에 대해 우려

하는 대표적인 대상인 기지국과 전력 설비 전자파 분야에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시민 관점에서 발굴된 의견을 ‘전자파 안심 서비스’에 적극 반영

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